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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빌리티 보험제도 연구 현황

• 기존 연구 대상: 자율주행차, 드론,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유형별 개별적 보험제도 연구

• 자율주행차: 레벨3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연구

- 레벨3의 특수성: 과도기적 불완전성(인간↔자율주행시스템, 수시로 제어권 전환)으로 인한 법적 이슈 발생

- 사고 시 1차적 책임을 보유자가 질 것인지(운행자책임), 제작사가 질 것인지(제조물책임)가 핵심 쟁점이 됨

- 레벨3 자율주행차, 기존 운행자책임과 보험제도 동일하게 적용(2020년 자배법 개정,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 향후 연구 대상: 무인자율주행차(레벨4+ AV),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선박(AS) ⇒ 미래 모빌리티

Ⅰ.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No Driving 
Automation

Driver Assistance
Partial Driving 
Automation

Conditional Driving 
Automation

High Driving 
Automation

Full Driving 
Automation

<SAE기준 자율주행 단계>

2020년, 자배법 개정 2024년, 제도 정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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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Mobility
(AV, UAM, AS)

AI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Network
(ITS, Remote Operator)

Data
(DSSAD, EDR)

2.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

Ⅰ.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

AI의 불법행위
→ 책임과 보상

Mobility Data
→ 접근과 활용

사고원인 규명

Connected
→ 위험과 책임

• 미래 모빌리티 보험의 핵심 역할 : 이동수단 관련 보험의 전통적 역할과 동일 → 피해자 구제와 이용자 보호

• 명확한 책임 법제, 공평한 책임 배분(사고원인 규명 및 구상) 방안 필요→ AI, Data, Network 관련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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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1. AI – 책임과 보상

2. DATA – 접근과 활용

3. Network – 위험과 책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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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 책임과 보상 <자동차 v. 인공지능 >

•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해 주로 “자동차“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음

- (일반자동차) 보유자의 엄격책임과 의무보험을 기초로 피해자 구제 및 이용자 보호

보유자는 운전 여부, 사고 원인, 과실 유무에 관계 없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 책임 부담

보유자의 엄격책임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통해 담보

- (자율주행차) 보유자의 엄격책임+의무보험 구조를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

보유자 책임은 운전 여부와 무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인간에서 AI로 변경될 뿐이므로 보유자 책임에는 영향이 없음

우리나라 개정 자배법(레벨3),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레벨3~5), 프랑스 민법(모든 자동차)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 미래 모빌리티 사고 책임법제 및 보상제도는 “AI”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 미래 모빌리티는 자동차 외에 항공 및 해상 교통수단도 포함되며, 자율주행시스템은 AI의 일종

- AI 윤리기준 및 책임법제는 모빌리티사고 관련 책임법제에도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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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 책임과 보상 <인간 생명 최우선, 피해 최소화>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MIT Tech Review(2015), “Why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Kill”>

<인간 생명 최우선, 피해 최소화><트롤리 딜레마 사고 실험>

<wikipedia, Trolly Dilemma>

→ 트롤리 딜레마 상황으로 인한 사고보다, 

현실적인 운행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관리 이슈 중심 윤리기준 마련 필요

<Jenkins, R., Goodall, N. J., Bonnefon, J 등>

• 무인자율주행차의 윤리 기준: 트롤리 딜레마 사고 실험에서, 핵심 원칙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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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 책임과 보상 <윤리가이드라인>

<독일, 자율주행차 윤리 강령 제정(2017년)>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한국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제정(2020년)>

⦁ 기본 가치

✓ 자율주행차의 목표는 인간의 안전과 복리 증진

✓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인간의 생명을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 행동 원칙

✓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을 갖출 것(투명성)

✓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설계·제작·관리될 것(안전성)

✓ 개인 정보 등의 보안 체계를 갖출 것(보안성)

✓ 문제 발생 시 관련 주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책임성)

⦁ 자율주행차 관련 행위 주체별 책임사항

✓ 설계·제작자의 의무: 개조·해킹 방지 등 고려한 제작, 설계

✓ 관리자의 의무: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확충과 안전

✓ 소비자의 의무:  자율차의 임의 개조 변경 및 오사용 금지 등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 이하 일부 항목만 발췌함)

1. 이용자 안전 개선, 이동 기회 증진, 기술개발의 자유 및 책임

2. 인간을 보호해야 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인간의 운전보다 피해 가능성이 낮아야 함

3. 원칙적 허가제로 운영하고, 완벽하게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함

4.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허용하되 타인의 자유, 안전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5. 사고를 회피하고 딜레마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6. 사고 방지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윤리적임

7.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8. 인간의 생명에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서는 사전적 프로그래밍이 곤란하므로, 독립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9.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의 경우 개인의 특성(나이, 성별, 신체 및 정신적 특성)을 고려

해 차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특정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금지됨. 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일반적 프로그래밍은 허용됨

10.법적 책임이 운전자에서 시스템 제조자, 운영자, 인프라 관리자 등으로 분산됨

11.기존 제조물책임과 동일한 원칙이 자율주행차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됨

<Ethical rules for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ular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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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 책임과 보상 <윤리기준의 법제화>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 독일, 2021. 5. 28. 무인자율주행차법* 연방 상원 승인

- 무인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한 세계 최초 법제

- 운행허가 조건, 관련 당사자들(보유자, 제작사, 기술감독관)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저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법제화

•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은 독일 자율주행차 윤리 강령 내용 중 일부를 법제화

-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조건(StVG §1d, §1e): ‘피해방지 및 피해감소 시스템’ 을 갖출 것

→ (1) 사고 상황에서 다른 법익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 (2) 인간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함

*참고: 무인자율주행차법(Gesetz zum autonomen Fahren)은 도로교통법(StVG) 개정안 및 자동차의무보험법(PflVG) 개정안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별도의 법령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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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 책임과 보상 < AI → 자율주행차 >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은 AI 윤리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제정됨

① 아시모프 로봇윤리 3원칙

② 아실로마 AI 원칙(Asilomar AI Principles, 2017)

③ EU 신뢰 가능한 AI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

(EU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2019)

④ IEEE 지능형 자율시스템 윤리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Ethically Aligned Design Guideline, 2017)

⑤ 베이징 AI 윤리 가이드라인(2019) 

⑥ 독일 자율주행차 윤리 강령(2017)

⑦ 미국 NHTSA 자율주행차 설계 지침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제정 시 참고한 외국의 윤리 가이드라인>

AI 
윤리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
법제도

AI
법제도

AI윤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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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 책임과 보상 <일반법으로서의 AI 법제>

• AI 사고 책임 및 보상 법제는 미래 모빌리티 사고 책임 및 보상 법제의 일반 규범∙상위 규범임

• AI 관련 일반 규범 정립 → 개별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역별 규범 마련

• AI 사고 위험의 인수 및 보상은 미래 보험회사에 요구되는 역할이기도 함

• AI 사고 책임 및 보상 법제에 대한 검토 필요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AI 사고 책임과 보상

자율주행차·드론택시 AI 의사 로보어드바이저 AI 설계사

교통사고손해배상책임 의료배상책임 보험업법/금소법상 책임자본시장법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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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 접근과 활용 <모빌리티 데이터>

• 보험회사, 모빌리티 관련 사고 보상 및 구상 업무를 위한 필수 데이터 접근 방안 필요

- 자율주행차, 미래형 모빌리티: “이동하는 정보수집장치”

내부(시스템, 하드웨어, 운전자), 외부(도로, 다른 차량, 보행자, 환경 등) 다양한 정보 수집

- 모빌리티를 통해 수집된 정보: “모빌리티 데이터“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DSSAD
(Data Storage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 국제기준 적용(UNECE WP.29)

• 자율주행 필수 정보

• 제작 결함 여부 등 규명 시 필요

EDR
(Event Data Recorder)

• 사고 상황 재구성을 위한 정보

• 자율주행 여부와 무관

• EU, 2022년 신차부터 의무 장착

기타 정보

• 상업적 이용 가능 데이터

•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보험료 산출 시 활용

<자율주행차 수집 데이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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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 접근과 활용 <데이터 수집 근거: 법령 v. 계약>

• 법상 수집이 강제되는 정보 vs 계약 및 동의에 기반하여 수집되는 정보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① 차량식별번호

② 위치정보

③ 무인자율주행기능 이용 및 비활성화 횟수 및 시간

④ 대체 운전 기능 지시 횟수 및 시간

⑤ 소프트웨어 버전 및 시스템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

⑥ 환경 및 기상 조건

⑦ 네트워크의 특성 및 한계

⑧ 수동·능동 안전 시스템의 명칭 및 상태 데이터

⑨ 차량의 종·횡방향 가속

⑩ 속도

⑪ 조명장비 상태

⑫ 전원 상태

⑬ 외부에서 차량으로 전송된 명령 및 정보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상 수집, 제공 의무 데이터(DSSAD) >

① 텔레매틱스 로그데이터

(차량등록번호, 속도정보, 주행기록계, 배터리사용관리정보, 소프트웨어

버전,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카메라 영상, 사고 동영상,  오토파일럿 등 T사

차량의 성능, 용도, 작동 및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접속을 통해 수집)   

② 원격분석 데이터

(차량 진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 접속, 개인설정환경에 대한 접속)

③ 안전분석데이터

④ 서비스 이력

⑤ 충전 정보

⑥ 오토 파일럿 정보

⑦ 고급기능

⑧ 데이터공유 차단

<T사 수집 데이터(계약, 동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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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 접근과 활용 <보험회사 접근 권한>

• 모빌리티 데이터 관리 주체

-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상 DSSAD 정보 수집, 관리 주체→ 자동차 보유자로 명시

• 보험회사의 데이터 접근 근거

- 보험계약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위임 및 동의 기반

• 보험회사의 데이터 접근 제약 요인

- 무인자율주행차는 상당기간 제작사가 직접 운행하거나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를 통해 운행할 것으로 예상됨

- 사고 원인 규명 및 구상 단계에서 충분한 데이터 활용이 곤란할 수 있음

• 자율주행 초기 단계에는 공적 기구인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규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보상 및 구상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접근 권한 마련 필요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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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twork – 위험과 책임 <위험>

• 네트워크: 미래 모빌리티 필수 인프라

• 자율주행차

- Connected 기반 자율주행

- 자율주행 중단 시 원격 조종(Redundancy)

• UAM

- 관제 시스템

• ITS, MaaS

-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Mobility

AV 
Remote 
Control

MaaS

UAM

ITS

※ 네트워크 장애 = 안전문제, 대규모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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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twork – 위험과 책임 <책임>

• 모빌리티 시대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문제

-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작사 책임(제조물책임법) 및 보유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전됨

- 반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위험 관련 네트워크 제공자 책임 논의는 부족한 상황

Ⅱ. 미래 모빌리티 보험제도의 과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네트워크 관련 위험의 규모, 책임 성립 요건,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대규모 교통사고 위험을 자동차보험에서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구상 방안은?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참고사례) 통신장애로 119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장마비 환자 사망시 손해배상책임 문제(수원지법, 2021.3.)

→ 통신장애 상태에서 자율주행차 및 UAM 사고발생시, 피해자는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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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

Ⅲ. 결어

AI

자동차

→ 자율주행차

→ 미래 모빌리티

→ AI

Data

필수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접근 방안

- 개인정보 보호
- 기술유출 방지

Network

모빌리티 관련
네트워크 위험

- 규모 평가
- 인수 여부
- 구상 방안

모빌리티 시대 사고 책임 및 보상 제도 방향 설정 및 법제화 작업 필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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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SAE 자율주행 레벨 구분(2021. 4. 30.)

별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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